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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보좌진: 최혜진 비서   배포일 : 2021년 10월 21일(목)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반박]

발전용 연료전지 온실가스 배출량, LNG 발전보다 높은 것은 진실 

전력 온실가스배출계수에 열 활용율까지 동원해 교묘히 수치 낮추기

발전 5개사 실적치 보다 연료전지 업체 이론적 제공치 동원해

- 비싸고 비효율적인데다가 경직성 전원인 연료전지에 그레이 수소까지 사용해 

온실가스가 더 나오는 문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

중기위’)은 21일 산업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발전용 연료전지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은 것이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양이원영 의원은 ‘연료전지, LNG 대비 온실가스 배출 1.4배 높고, 비용 

1.5배 비싸 탄소중립 가로막는 연료전지 발전, 이대로 적절한가?’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를 내며, 

‘<전략> 현재 시장에서 주로 설치되고 있는 두가지 발전용 연료전지모델의 탄소배

출량은 각각358g/kWh, 261g/kWh* 수준임 * ‘19년 평균 열 활용률 72%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 계수 <중략> 

보도된 LNG발전소의 배출 계수389g 대비 낮은 수치임

아울러, 석유화학 등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별도

의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전지 발전소도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부생수소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하략>’

라고 반박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치를 교묘히 이용해 진실을 가리고 있다

며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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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주장하는 연료전지 킬로와트시당 261g 배출량은 열 활용률 72%를 기준으

로 산정한 배출 계수이다. 전력 온실가스배출계수에 열활용까지 더하면 당연히 온실

가스배출계수는 절반 가량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만 생산하고 열을 버리는 경우와 전기와 함께 열도 

사용하는 경우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열을 활용

하는 연료전지 온실가스배출계수의 비교대상으로 LNG발전 온실가스배출계수가 아니

라 열병합 가스발전 온실가스배출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부가 주장하는 연료전지 킬로와트시당 358g은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

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789파운드/MWh를 환산한 수치로 연료전지 업체의 이론적

인 수치를 중앙정부 부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제시한 수치는 발전 5개사로부터 받은 27개 발전기의 2020년 

실제 발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해 계산한 실측 데이터이다. 전체 5개 발전사

의 연료전지 발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으로 나누어 산

출한 값이다. 추가로 5개 발전사에서 제공한 2018~2020년 3년치 발전사별 연료전지 

온실가스배출계수 평균값을 계산해도 503.6g/kWh로 산업부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

이며 LNG 발전의 온실가스배출계수 389g/kWh 보다 월등히 높다. 

산업부는 부생수소가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이라서 추가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최근 5년간 허가받은 177개의 연료전지 발전 중 부생수소를 이용한

다고 발전허가 받은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료전지는 기술별로 발전효율이 달라서 전력 온실가스배출계수가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료전지 발전효율은 39~57%로, 최고 발전

효율이 57%를 넘지 못하는 반면, LNG 복합발전의 효율은 57~63%에 달한다. 

더구나 연료전지는 가스를 바로 쓰는 가스발전과 달리 가스를 개질해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므로 에너지효율이 더 떨어지므로 온실가스가 더 배출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

리다. 

양이원영 의원은 비싸고 비효율적인데다가 경직성 전원인 연료전지 발전이 그레이 

수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아닌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